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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엔 ‘미네르바 사건’과 ‘타진요’ 때문에 시끄러웠다. 

미네르바는 한 때 인터넷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통했던 익명

의 경제논객이었다. 그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 등 민감한 경

제현안을 예언하고,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평론을 게재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뿐 아니었다. 당시 그의 예언 한 마디에 증

권시장이 움직였을 만큼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이에 검

찰은 그를 추적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소했다. 재판 

결과는 무죄. 하지만 그가 30대의 전문대 출신 무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망한 네티즌들 사이엔 ‘진짜 미네르바

는 따로 있다’는 음모론이 불붙기도 했다. 

정보를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는 저널리즘은 과

거엔 매체와 필자가 분명했다. 하지만 인터넷 등장 이후엔 

필자가 모호한 가운데서도 이처럼 선동적 여론을 형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명 ‘익명 저널리즘’이라 할 만한 현상이

다. 익명 뒤에 숨어 허위 정보와 날조된 음모론을 퍼뜨림으

로써 시장을 혼란시키는 위험한 상황도 생겼다. 바로 이런 

혼란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미네르바 사건 말고도 ‘타진

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사건이 있었다. 

타진요는 거짓과 모함으로 점철된 여론몰이로, 시쳇말로 

하자면 ‘익명 저널리즘의 끝판왕’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스

탠포드대 출신이라는 가수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한 

네티즌이 문제를 제기한 데서 시작해 회원만 10만여 명으로 

불려나가며 각종 음모론과 모함으로 치달았다. 이들은 문제

제기자의 신원도 감추고, 회원들 간에도 주로 익명으로 음

모론을 확산시켰다. 그리고 타블로라는 한 개인의 명예와 

익명 저널리즘, 
걸리면 다 죽는다

칼럼

삶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태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언론 매체들까지 나서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타블로가 이 

대학에 다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러나 이미 불붙은 음

모론은 이런 객관적 사실조차 용납하지 않으며 거세게 저항

했다. 거짓에 마음을 뺏긴 이들에게 진실은 중요치 않았다. 

이 사건의 유일한 성과가 있었다면, 인터넷 마녀사냥의 폐

해를 공론화하는 데 가장 큰 케이스를 제공했다는 정도다.

이는 대중 스스로 소통의 통로이자 주체가 되는 ‘소통 혁

명’ 시대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요즘 대중들

은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신(新)매체를 통해 만인과 직접 

소통한다. 유사 이래 전대미문의 시대다. 하지만 신(新)기술

과 신(新)문명이 반드시 문화와 지적 수준의 발달을 이끄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해줬다. 이들 신매체는 익명으로 진

실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익명 저널리즘’의 온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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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네르바나 타진요 사건 등을 통해 이미 그 폐해와 혼란

을 드러냈지만 이에 따른 학습효과는 다른 쪽에서 길을 찾

은 것으로 보인다. 요즘 익명 저널리즘은 단순한 허위와 날

조, 음모론은 아니다. 저널리즘의 기초인 사실(Fact)에 근거

하고 있다. 그러나 걸러지는 장치 없이 단편적 사실이 적나

라하게 공개되는 데서 오는 파괴력은 허위사실 유포나 음모

론보다 치명적이다. 

  한 예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포스코 라면 상무’ 사건. 

한 항공사의 비즈니스석에 탄 포스코 상무가 라면 때문에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승무원의 얼굴을 잡지로 쳤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 사건은 승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또 승무원의 경위서까지 유출되

며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SNS·인

터넷에서 즉각적인 네티즌의 심판이 이어졌고, 해당 상무와 

그가 재직했던 포스코에까지 엄청난 비난이 폭주했다. 물론 

그의 행동은 비이성적이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었다. 하지

만 그가 치른 대가는 상상외로 컸다. 해당 상무는 회사에서 

나갔고, 포스코는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또 남양유업의 막말 영업직원 사건도 엄청난 파장을 몰

고 왔다. 이는 3년 전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물건을 밀

어내기하면서 전화를 통해 욕설을 퍼부은 음성파일이 SNS

를 통해 공개된 사건이다. 해당직원이 회사를 나간 것은 물

론이고, 이후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됐다. 이로 

인해 회사는 매출 감소와 사회 비난 등의 위기에 섰고, 다른 

대리점들도 도산위기를 맞고 있는 등 타인의 피해도 만만

찮게 늘고 있다.

이들 사건의 특징은 

SNS로 유포된 후 대

중의 응징이 먼저 이

루어지고, 기존 매체

들이 뒤따라 보도하

고 함께 확산하는 형

태를 취했다는 것이

다. 이젠 아무도 그

들을 말릴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우리 사회

의 해묵은 문제인 ‘갑(甲) 횡포’에 대한 반감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면서 ‘갑을문화’를 구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는 사회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사

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였다. 한

데 폭풍처럼 불어온 문제제기에 모두가 허둥대는 게 사실이

다. 다른 갑을관계가 폭로되고, 모든 대기업과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매도된다. 이는 이성적 대화가 아니라 거두

절미하고 ‘갑은 나쁘다’는 식의 흑백론과 여론몰이 양상으

로 흘러간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갑의 횡포를 제재하겠다

며 각종 규제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바람에 과잉입법 

논란도 벌어진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과정을 통한 문제제기나 해결과정

이 무질서하고 포퓰리즘적이라는 거다. 언론활동은 늘 대

상이 있으므로 상대의 명예훼손과 인권문제에 대해 섬세하

게 접근해야 한다. 한데 SNS 등을 통한 익명 저널리즘은 한

마디로 ‘걸리면 다 죽는다’는 시쳇말처럼 피해가 막심하다. 

기존 매체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오보 등은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받는 절차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익명 저널리

즘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명예훼손과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지만, 구제받을 길이 모호하다. 이에 걸린 개인은 일상적

인 삶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질 우려가 크다. 이젠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익명의 ‘선동’에 대해선 경계하고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운동이라도 벌

여야 할 것 같다.

‘라면 상무’ 사건으로 인해 사과문을 

발표한 포스코(출처 : 포스코 홈페이지)

23vol.127 Summer 2013




